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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및 목적8)

건축물의 접근로 및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되는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 보행보조도구 사용자, 유모차 사용자 등에게 이

동 경로상의 단차극복 및 층간의 수직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편의시설이다.

이러한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보건복지부, 

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이하: BF 인증심사기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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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시하고 있는 설치기준의 일부 항목에서는 명확한 

설치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세부항목에 대한 상세기준

의 부재로 경사로가 잘못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BF 인증과

정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의 적용과 평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등편의법, BF 인증심사기준 등 관련 법률

은 설치기준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사

로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질적 이

용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제 및 국외기준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

해 전반적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

제기준의 경우 “Building construction –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built environment(ISO 21542, 2011)”를 발표하

여 Barrier Free 환경 구성에 대한 주요 이슈와 개선된 설치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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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사로 설치와 관련된 국내기준의 현

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 및 국외기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사로 설치기준의 개선방안과 BF 인증심사 과정에서의 

명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설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BF 인증심사기준에서 제

시하고 있는 경사로 설치기준을 조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BF) 인증과정에서의 평가지표 적용현황을 분석한다. 이 과정

에서 현행 기준과 BF 인증 평가지표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국제기준 분석에서는 ISO 21541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사로 설치기준을 분석한다. 국외의 경사로 설치기준 분석에

서는 독일의 기준(DIN 18040-1, 2010), 오스트리아의 기준

(ÖNORM B 1600, 2017), 스위스의 기준(Norm SIA 500, 2009), 

캐나다의 기준(Building Standards Guide, 2019), 미국의 기준

(ADA Standards, 2010)을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준, 국외 및 국내기준의 검토와 비교를 통해 

경사로 설치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BF 인증과정에서의 

명확한 인증지표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사로 설치기준의 편의성, 안전성 검토 필요

BF 인증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적용 대안 필요

현황분석
우리나라의 경사로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 및

BF 인증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기준 국제 및 국외기준

장애인등편의법

BF 인증심사기준

ISO 21542, DIN 18040-1,

ÖNORM B 1600, SIA 500, 

Building Standards Guide,

ADA Standards

결론
경사로 설치기준 개선 방안 제시

BF 인증과정에서의 명확한 적용방안 제안

[그림 1] 연구 흐름도

2. 국내 설치기준 현황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사용자, 보행보조도구 사용

자, 캐리어 사용자 등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행 경로상의 단차극복 및 건축물 내・외부에서의 수직이동을 

위한 중요한 편의시설이다. 

경사로는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가지는 경사면과 경사면의 

시작과 끝에 설치되는 활동공간 그리고 경사면이 긴 경우 경사

면의 중간에 설치되는 참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용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해 추락방지턱,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외 경사로 설치기준에서는 경사로의 유효폭과 

기울기, 활동공간과 참의 면적, 손잡이,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

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사로 기울기의 경우에는 경사로 길

이에 대한 높이로 표현하는 방식, 경사각으로 표현하는 방식, 

경사율(%)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으며, 설치기준에서 주로 사용

되는 경사로 기울기는 다음 [표 1]과 같다.

높이 / 길이 경사각 ( ° ) 경사율 (%)

1 / 8 7.13 12.5

1 / 12 4.76 8.3

1 / 18 3.18 5.6

1 / 24 2.39 4.2

[표 1] 경사로 기울기

국내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경사로와 관련 유효폭과 활동공

간, 기울기, 손잡이, 재질과 마감, 기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

으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설치기준 항목 세부기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마다 

수평면으로된 참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참에는 

1.5m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의 유표폭과 같게 설치

기울기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설치

손잡이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 또는 높이가 
0.15m 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에는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

- 손잡이 설치 높이는 0.8m – 0.9m
- 기타 세부기준은 건축물 복도 및 계단 

손잡이 기준과 동일

재질과 마감

-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양측면에는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권장)

- 벽면충돌 방지 매트 부착 (권장)

기타시설
- 경사로가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 지붕과 

차양 설치 (권장)

※ 자료 : 장애인등편의법, 2018

[표 2]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사로 설치기준

BF 인증심사기준에서는 경사로 평가항목을 유효폭, 기울기, 

바닥마감, 활동공간 및 휴식참, 손잡이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치 

수준에 따라 일반, 우수, 최우수로 평가하고 있다[표 3].

경사로 기울기의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설치기준인 

1/12을 만족하는 경우 우수, 1/18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최우수

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등급의 기준이 없어 세 가지 등

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 BF 인증심사의 기본 평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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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최우수 평가기준을 1/18로 정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경사로의 

기울기만을 작게 하는 것은 경사구간의 이동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추가적인 참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 및 국외기

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속되는 경사구간의 길이를 

제한하기도 한다.

평가항목 등급 세부평가기준

유효폭ⅰ)

최우수 - 우수조건 만족, 유효폭 1.5m 이상

우수
- 일반조건 만족,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일반 -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최우수 - 1/18 이하, 횡단구배 없음

우수 - 1/12 이하, 횡단구배 없음

바닥마감

최우수
- 우수조건 만족,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우수
- 미끄럼 방지용 타일,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활동공간 
및

휴식참ⅱ)

최우수
- 우수조건 만족,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완화용 매트 부착

우수
- 일반조건 만족,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일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참에는 

1.5m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손잡이

최우수 - 우수기준 만족, 연속손잡이 2단 설치

우수
- 일반기준 만족,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반

- 연속손잡이 1단 설치
- 색상 및 명도차이로 쉽게 구분 가능
- 손잡이의 양끝, 굴절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이 표시된 점자표지판 부착

ⅰ) 경사로 유효폭은 추락방지턱으로부터 반대편 벽면까지 거리
ⅱ) 경사로가 직선일 때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 유효폭과 동일

※ 자료 : BF 인증심사기준, 2018

[표 3] BF 인증심사기준의 경사로 설치기준

경사로 유효폭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유효폭 측정기

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BF 인증심사기준에서는 추락방지

턱으로부터 반대편 벽면까지의 거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락방지턱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경사로의 형태상 일

관적인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BF 인증시 경사로 바닥면의 유효

폭, 손잡이 간격, 벽체간격 등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BF 인증심사기준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 인증지표에 대

한 평가에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일본, 독일, 스위스의 관

련 법규는 수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다른 법률로 통합・재편성

되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개정된 기준은 현재 국내

의 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국제 및 국외기준의 분석을 통해 기준의 적

합성을 검토하고, 경사로의 정확한 설치와 BF 인증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3. 국제 및 국외기준 비교분석

3.1 국제기준 (ISO 21542)

국제기준 ISO 21542 에서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12 ~ 1/20 

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1/12 이상의 기울기는 외부의 도로 

연석 부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20 이하의 경사로는 이동거리 증

가로 이용이 불편함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경사로 기울기에 따라 연속되는 경사면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높이와 최대길이를 제한하고, 경사면의 길이가 길어

지는 경우에는 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표 4].

최대높이*

(mm)
최대

기울기

경사구간
최대길이 

(mm)

실외
설치

실내
설치

손잡이
설치

제한없음 1/20 미만 제한없음 ○ ○ ×

500 1/20 10,000 ○ ○ ○

460 1/19 8,740 ○ ○ ○

420 1/18 7,560 ○ ○ ○

385 1/17 6,545 ○ ○ ○

350 1/16 5,600 ○ ○ ○

315 1/15 4,725 ○ ○ ○

280 1/14 3,920 ○ ○ ○

245 1/13 3,185 ○ ○ ○

210 1/12 2,520 ○ ○ ○

180 1/11 1,980 연석 × ×

150 1/10 1,500 연석 × ×

110 1/9 990 연석 × ×

75 1/8 600 연석 × ×

* 최대높이는 연속되는 경사로의 최대높이로써, 이 높이를 초과하여 
경사로가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참을 설치하여야 함

※ 자료 : ISO 21542, 2011

[표 4] ISO 21542 의 경사로 기울기 기준

경사로의 유효폭은 바닥면 1.2m 이상, 손잡이 간의 거리 

1.0m 이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5], [그림 2]. 

경사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경사로 참 부분에는 경사로의 유효

폭 × 1.5m 의 활동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굴절 부분

에는 1.5m × 1.5m 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굴절 

부분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방향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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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측면에는 추락방지턱 또는 추락방지레일을 설치하도

록 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15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추락방지턱 및 추락방지레일의 색상은 바닥면과 LRV 30 

point 이상의 휘도차를 확보하여, 명시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

다[표 5].

설치기준 항목 세부기준

유효폭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바닥면의 통과 

유효폭 기준

활동공간 및
휴식참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참에는 경사로 유효폭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 10° 이상의 방향전환이 있는 경우 1.5m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추락방지턱

- 경사로 양쪽 측면에 높이 1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 또는 안전난간 하부에 추락방지레일 설치
- 추락방지턱은 바닥면과 LRV 30 point 이상의 

휘도차가 나도록 설치

손잡이
- 손잡이 설치 높이는 0.85m – 1.0m
- 양쪽 손잡이 간의 간격은 1.0m 이상

※ 자료 : ISO 21542, 2011

[표 5]  ISO 21542 의 경사로 설치기준

[그림 2] ISO 21542 경사로 설치기준

[그림 3] ISO 21542 경사로 유효폭 기준

3.2 독일의 기준 (DIN 18040-1)

독일의 기준 DIN 18040-1 에서는 경사로 기울기를 6% 

(1/16.7)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사구간의 길이 6m 마다 참

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표 6]. 실내・외에 설치되는 모든 경사

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손잡이 및 추락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높이
(mm)

최대
기울기

경사구간
최대길이 

(mm)

실외
설치

실내
설치

손잡이
설치

제한없음
6%

( 1/16.7 )
6,000 ○ ○ ○

※ 자료 : DIN 18040-1, 2010

[표 6] DIN 18040-1 의 경사로 기울기 기준

설치기준 항목 세부기준

유효폭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양쪽에 설치된 

손잡이 간의 간격 기준

활동공간 
및

휴식참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참 1.5m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은 경사로 유효폭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추락방지턱
- 경사로 양쪽 측면에 높이 10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 벽면으로 구성된 측면에는 설치하지 않음

손잡이
- 손잡이 설치 높이는 0.85m – 0.9m
- 양쪽 손잡이 간의 간격은 1.2m 이상

※ 자료 : DIN 18040-1, 2010

[표 7]  DIN 18040-1 의 경사로 설치기준

[그림 4] DIN 18040-1 의 경사로 설치기준

[그림 5] DIN 18040-1 의 유효폭 및 손잡이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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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의 유효폭은 양쪽 측면에 설치되는 손잡이 간의 간격

을 기준으로 1.2m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그림 5]. 또한 경

사로와 참의 측면에는 높이 10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추

락방지레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표 7], [그림 5].

3.3 오스트리아의 기준 (ÖNORM B 1600)

오스트리아의 기준 ÖNORM B 1600 에서는 독일과 동일하

게 경사로의 기울기를 6% (1/16.7)로 규정하고 있으며, 10m 마

다 경사로 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표 8]. 

최대높이
(mm)

최대
기울기

경사구간
최대길이* 

(mm)

실외
설치

실내
설치

손잡이
설치

제한없음
6%

( 1/16.7 )
10,000 ○ ○ ○

* 경사구간의 최대길이는 경사로 기울기 4%인 경우까지 적용

※ 자료 : ÖNORM B 1600, 2017

[표 8]  ÖNORM B 1600 의 경사로 기울기 기준

설치기준 항목 세부기준

유효폭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바닥면 유효폭 

기준, 1,5m 이상 권장

활동공간 
및

휴식참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참 1.5m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은 경사로 유효폭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추락방지턱
- 경사로 양쪽 측면에 높이 10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손잡이 - 손잡이 설치 높이는 0.85m – 0.9m

※ 자료 : ÖNORM B 1600, 2017

[표 9]  ÖNORM B 1600 의 경사로 설치기준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기준이 독일과 동일하며 경사로 유

효폭만 바닥면 기준 1.2m 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경사로

에 손잡이 및 추락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6] ÖNORM B 1600 의 경사로 설치기준

3.4 스위스의 기준 (Norm SIA 500)

스위스의 기준 Norm SIA 500 에서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독

일과 동일하게 6% (1/16.7)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사로 참의 설

치에 대해서는 길이가 아닌 높이로 규정하고 있다[표 10]. 경사

로의 높이가 1,500mm 이상인 경우 경사로 중간에 참을 설치하

도록 하고 있다.

최대높이*

(mm)
최대

기울기

경사구간
최대길이 

(mm)

실외
설치

실내
설치

손잡이
설치

750
6%

( 1/16.7 )
12,500 ○ ○ ○

* 경사로의 높이가 1,500mm 이상인 경우 중간에 참 설치

※ 자료 : Norm SIA 500, 2009

[표 10] Norm SIA 500 의 경사로 기울기 기준

설치기준 항목 세부기준

유효폭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양쪽에 설치된 

손잡이 간의 간격 기준

활동공간 
및

휴식참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참 1.4m × 1.4m 의 
활동공간 확보

-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은 경사로 유효폭 × 
1.4m 의 활동공간 확보

추락방지턱
- 경사로 양쪽 측면에 높이 10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손잡이
- 손잡이 설치 높이는 0.85m – 0.9m
- 양쪽 손잡이 간의 간격은 1.2m 이상

※ 자료 : Norm SIA 500, 2009

[표 11]  Norm SIA 500 의 경사로 설치기준

또한, 타 기준과 다르게 경사로 전・후면 활동공간의 크기를 

1.4m × 1.4m 로 규정하고 있어, 유럽 기준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11]. 그러나 스위스 기준

의 개정시기가 2009년이고 ISO의 개정이 2011년임을 감안하

면, 곧 타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개정이 예상된다.

[그림 7] Norm SIA 500 의 경사로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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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캐나다의 기준 (Building Standards Guide, 2019)

캐나다의 기준 Building Standards Guide 는 가장 최근 개정

되었으며, 미국의 기준인 ADA Srandards 와 유사한 기준을 보

여주고 있다. 경사로의 기울기를 1/12 이하, 9m 마다 참을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표 12], [그림 8]. 경사로 전・후면 및 계단참

의 활동공간에 대한 기준은 다른 국외기준과 유사하다.

최대높이
(mm)

최대
기울기

경사구간
최대길이 

(mm)

실외
설치

실내
설치

손잡이
설치

제한없음
1/12

( 8.3% )
9,000 ○ ○ ○

※ 자료 : Building Standards Guide, 2019

[표 12] Building Standards Guide 의 경사로 기울기 기준

설치기준 항목 세부기준

유효폭
- 경사로 유효폭 0.92m 이상, 양쪽에 설치된 

손잡이 간의 간격 기준

활동공간 
및

휴식참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참 1.5m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은 경사로 유효폭 × 
1.5m 의 활동공간 확보

추락방지턱
- 경사로 양쪽 측면에 높이 7.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손잡이
- 손잡이 설치 높이는 0.86m – 0.92m
- 양쪽 손잡이 간의 간격은 0.92m 이상, 

안전난간 설치시, 간격 1.0m 이상

※ 자료 : Building Standards Guide, 2019

[표 13]  Building Standards Guide 의 경사로 설치기준

캐나다의 기준에서도 추락방지턱과 손잡이의 설치는 의무사

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준과의 차이점은 경사로의 유효

폭을 손잡이 간의 간격 920mm로 작게 규정하고 있다.

[그림 8] Building Standards Guide 의 경사로 설치기준

3.6 미국의 기준 (ADA Standards, 2010)

미국의 기준 ADA Standards 에서는 inch와 feet로 표시되어 

치수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캐나다 및 

다른 국외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14]. 경사로 기울

기에 대해서는 최대 1/12, 최소 1/20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

울기에 따른 경사구간의 최대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ADA Standards 의 특이점은 “Comfortable Slope”에 대한 규

정이다. Comfortable Slope 규정에서는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

여 경사로의 적정 기울기를 설정하고. 연속 경사구간의 최대길

이를 6.1m 로 제한하고 있다[표14], [그림 9]. 이러한 기준은 국

제기준 및 독일의 기준과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준에서도 손잡이와 추락방지턱은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사로의 유효폭은 바닥면 기준 914mm 

로 타 기준에 비해 좁게 설정되어 있다[표 15].

최대높이
(mm)

최대
기울기

경사구간
최대길이 

(mm)

실외
설치

실내
설치

손잡이
설치

762
(30 inch)

1/12
( 8.3% )

9,140
(30 feet)

○ ○ ○

제한없음
1/16

( 6.3% )
6,100

(20 feet)
○ ○ ○

제한없음
1/20

( 5.0% )
12,190

(40 feet)
○ ○ ○

* 경사로의 최대기울기와 최소기울기를 각각 1/12, 1/20 로 설정함, 
1/20 이하의 경우에는 경사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으로 설치를 
권장하지 않음, 1/16의 경우에는 comfortable, 이용이 편리한 경
사로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

※ 자료 : ADA Standards, 2010

[표 14] ADA Standards 의 경사로 기울기 기준

설치기준 항목 세부기준

유효폭
- 경사로 유효폭 0.914m 이상, 바닥면의 

유효폭 기준 (36 inch)

활동공간 
및

휴식참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참 1.524m × 1.524m 
(60 × 60 inch) 의 활동공간 확보

-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은 경사로 유효폭 × 
1.524m 의 활동공간 확보

추락방지턱
- 경사로 양쪽 측면에 높이 10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손잡이
- 손잡이 설치 높이는 0.864m – 0.965m 

(34-38 inch)

자료: ADA Standards, 2010

[표 15]  ADA Standards 의 경사로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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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DA Standards 의 경사로 설치기준

4. 경사로 설치기준 개선 방안

4.1 경사로 기울기 및 경사구간의 길이 개선

경사로 설치에 대한 국제기준 및 국・내외 기준의 비교・분

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경사로의 기울기와 경사구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다음 [표 

16]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1/12 ~ 1/20 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의 기준에

서는 1/16 내외의 기울기를 적정 기울기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기준에서 정하는 1/12 은 경사로 이용을 위한 최대 

기울기이므로,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성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

해서는 ADA Standards와 같이 별도의 적정 설치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ISO 21542 및 ADA Standards 에서와 

같이 최소 기울기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1/20 이하의 기울기

에서는 지나치게 긴 경사구간의 길이가 경사로 이용의 불편 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사로의 연속되는 경사구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체적 능력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사로 중간에 참이 설치되

어야 한다. 경사로의 참은 사용자가 경사로를 오르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마다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휠체어, 유모차 등이 가속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참

을 설치하는 위치는 경사로의 높이 또는 연속되는 길이를 기준

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내와 스위스의 경우에는 연속되는 경사

구간의 높이로 참이 설치되는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기

준의 경우에는 연속되는 경사구간의 길이로 참 설치 위치를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상호 비교를 위해, 모두 경사구간

의 길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국내 및 스위스의 기준 그리고 캐나다의 기준에서는 개정 이

전의 국제기준(ISO TR 9527,1994)인 1/12, 9m 의 기준을 따르

고 있으나, 현재의 국제기준, 독일 및 미국의 기준에서는 이용

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울기 1/16 내외를 기준으로 경사구간 

약 6m 로 제한하고 있다. 즉 최근에 개정된 국제 및 국외의 경

사로 설치기준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연속되는 경사구간의 길이를 짧게 제한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의 기준도 연속되는 경사구간의 

길이를 좀 더 짧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BF 인증심사

기준에서도 단순히 기울기로만 평가하기보다는 기울기와 연속

되는 경사구간의 길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

록 인증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설치기준
최대높이*

(mm)
최대

기울기

경사구간
최대길이 

(mm)

장애인등편의법
BF 인증심사기준(우수)

750
1/12

( 8.3% )
9,000

BF 인증심사기준(최우수) 750
1/18

( 5.6% )
13,500

ISO 21542

210
1/12

( 8.3% )
2,520

420
1/18

( 5.6% )
7,560

DIN 18040-1 -
1/16.7
( 6% )

6,000

ÖNORM B 1600 -
1/16.7
( 6% )

10,000

Norm SIA 500 750
1/16.7
( 6% )

12,500

Building Standards 
Guide

-
1/12

( 8.3% )
9,000

ADA Standards
(Comfortable Slope)

-
1/16

( 6.3% )
6,100

* 최대높이는 연속되는 경사로의 최대높이로써, 이 높이를 초과하여 
경사로가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참을 설치하여야 함

[표 16] 경사로 기울기 기준 비교 분석

4.2 경사로 설치기준의 명확성 확보

국내 경사로 설치기준의 경우 경사로 유효폭의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설치되거나 BF 인증과정에서 정확한 평가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제 및 국외의 기준에서

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손잡이 간 또는 바닥 유효폭으

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에서는 바닥 유효폭 

기준과 손잡이 간의 간격에 대한 기준을 동시에 명확하게 제시

하여, 경사로 이용을 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손잡이의 돌출로 

인한 통행 장애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내기준에

서도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경사로 설치기준의 명

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내 경사로 설치기준에서는 경사로 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락방지턱 설치에 대한 내용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국내기준을 제외한 모든 기준에서는 추락방지턱의 설치가 의무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추락방지턱의 높이도 국내의 기준 5cm 

보다 높은 10cm ~ 15cm 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 휠체어의 사

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준도 보다 높은 추락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며, 추락방치턱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추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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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BF 인증심사기준

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추락방지턱, 손잡이 등 명시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

우에 대해서는 ISO 21542 의 LRV 휘도기준과 같이, 명확한 정

량적 평가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명시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은 관련 법규 및 BF 인증평가기준에 공통적으로 도입

이 필요한 사항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제기준 및 국내·외 관련 기준의 비교·분석을 통

해 경사로의 법적 설치기준과 BF 인증과정에서의 평가기준 개

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써,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동 경로상 단차극복 

및 건축물의 수직이동을 위해 필수적 시설로써,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기울기와 경사구간의 거리 제한 등

이 설치기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경사로의 기울기에 대한 기준에서는 최대기준 이외에

도 장애인 등이 이용이 빈번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설치기준

을 설정하여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등편의법 및 BF 인증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여 경사로의 설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의 과정에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설치

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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